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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를 바탕으로 체험형태를 스키형과 비스키형으로 구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과 기대감의 반영인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적용하고 체험형태와의 조절효과 규명과 두 변인들 사이

의 상호작용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안녕감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

의 표현인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스키형 체험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주관

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스키형 체험의 경우 자기효

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

서)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은 자기효능감과 추

천의도 사이에 매개역할로 작용하였다.

■ 중심어 :∣스키리조트∣자기효능감∣주관적 안녕감∣추천의도∣체험형태∣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 type and self-efficacy, on 

subjective well-being in ski resor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leasure 

experience type (ski related experience and non ski related experience) betwee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d on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of leisure, positive affect). Respondents who are high 

self-efficacy group have higher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of leisure, positive affect) 

than one who are low self-efficacy group in the ski related leasure experience scenarios. In the 

non ski related leasure experience scenarios, however, respondents who are low self-efficacy 

group have higher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of leisure, positive affect). Besides,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of leisure, positive affect)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self-efficacy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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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5/16 겨울시즌 스키리조트는 12월 중 기상 이상에 

따른 슈퍼 엘리뇨 현상과 1월 중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

여 전년대비 내장객이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 외에도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활성화 및 실내 온라인게임 등 e-스포츠를 바탕으로 하

는 주 타겟층의 레저생활 이동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

익 악화가 발생하였다[1]. 이러한 누적된 수익악화로 인

하여 기존 영동권 스키리조트 이외에 수도권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법정관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전반적인 스키리조트 업계의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스키장 운영에 한정된 수익구조모델을 

대단위 워터파크, 승마장, 수목원 조성 등의 대체 레저

체험 확대를 통하여 위기를 타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최근 레저시설 관련 체험 연구는 스키리조트 내 워터

파크, 대형 테마파크, 관광지 내 아쿠아리움 체험에서 

형성된 요인들이 즐거움, 만족도 등의 매개 및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3-5], 이 같은 연구들은 시설에 대한 전반

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동일 레저시

설 내 다양한 체험형태를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6].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

한 개인적 신념, 기대감으로 작용되며, 학습과정 또는 

과제수행에 중요한 역할로 기능되고 있는 자기효능감

의 경우 주로 기업, 학교 입장에서의 직원, 학생 관리를 

위한 리더십, 직원 창의성, 진로 등 인사관리 및 교육 관

련 연구들에서 주로 적용되어 왔다[7-9]. 

하지만 최근 들어 경영학 및 관광학 등 폭넓은 분야

에서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통한 플로우(flow)

와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등과 같은 

행복 관련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10][11]. 이러한 연구 확대 이유

로는 날로 다양하고 복합해지는 소비자들과의 관계마

케팅에 있어 심층적인 소비자 인사이트를 파악하기 위

해 행복 등 인지적,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

는 연구가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플로우, 심

리적 안녕감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플로우

는 스포츠, 게임 등을 즐기면서 느끼는 일종의 몰입을 

통한 행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경

우도 세부 구성개념이 6개로 다소 복잡하고, 주변 사람

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행복을 규명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변수로 적용하였으며,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느낀다고 한다[12][13].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리조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

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용고객

의 자기효능감을 고, 저집단으로 구분하고, 스키, 스파 

등의 체험형태를 반영한 스키형과 비스키형 집단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키리

조트 체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및 레저체험, 주관적 안녕감 

연구를 통하여 관광서비스마케팅의 연구 확장과 학문

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체험마케팅 
체험마케팅 연구들은 경영학 마케팅 분야의 유통/서

비스, 브랜드 체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

는 관광학 분야의 관광시설 체험 및 지역축제 체험, 이

벤트 체험, 농촌 체험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연

구가 이루지고 있다[14-18].

국내 체험 관련 연구에는 대부분 Schmitt(2011)의 ‘전

략적 체험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의 체험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와 함께 Pine & 

Gilmore(1998)의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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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오락적(entertainment)’, 

‘교육적(educational)’, ‘일탈적(escapist)’, ‘미적

(esthetic)’ 체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4Es’ 척도가 양

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18][19]. 위 제시한 2가지 체험

척도를 바탕으로 쾌락적(hedonic), 실용적(utilitarian) 

서비스 체험에서 형성된 체험 영향들이 소비자들의 만

족, 감정 등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서비스 산업에 마케팅 관련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3][5]. 최근 레저체험 연구에서는 

스키리조트 이용고객의 성격특성(Big 5) 중 외향성을 

적용하여 고, 저집단으로 구분하고, 여가체험유형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집단 간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규명하였다[6].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람들이 일련의 과업처

리에 있어 행동을 구성하고 단계별로 실행해나갈 때 발

생되는 자신만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된다

[20].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정

서적 반응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3]. 

자기효능감은 자기존중감(self-esteem)과 자신감

(self-confidence)과는 일부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이

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자기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하

여 가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

가의 예견과 자신이 설정한 과업에 대한 성공적 의지 

또는 신념의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21].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본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회

피적 성향을 보이며, 이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성향으로 상황을 대처한다[13].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

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느낀다고 한다[27].

3. 주관적 안녕감
Diener(1984)는 기존 심리학적 담론속의 행복과 불행

의 미구분에서 행복과 불행은 본질적으로 다른 메커니

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조절적 효과를 미친다고 강

조하였다[22]. 이런 논의 속에서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념화하였다[24].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인

지적 측면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동안 삶을 만족하는 정

도를 뜻하며, 정서적 측면은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구분된다[23]. 이러한 주관적 안

녕감 즉, 행복은 감정(affect)과 무드(mood)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감정과 무드는 일시적인 형태에서 

작용되지만, 행복의 경우 비교적 오래 지속되며, 안정적

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정과 무드와는 다른 형태

로 구분된다[24].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안녕감은 스키

리조트 등의 레저체험을 통해 삶의 전반에 형성되는 여

가의 만족과 스키리조트를 통해 형성되는 긍정적 정서

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의 경우 레저체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구성개념에서 

제외하였다. 

4. 추천의도
추천의도(recommendation intention)는 재방문의도, 

충성도 등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의 세부 구성

개념으로 분류되며,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해당 기업을 

이용한 후 형성된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사고를 뜻하며, 이런 추천의도는 구전(word of mouth)

이 대표적인 형태라고 한다[25].

구전은 긍정적 구전과 부정적 구전으로 구분되며, 소

비자들은 서비스를 만족할 경우 긍정적 구전을 표현하

며, 미래 잠재고객을 파생시키는 효과를 예견할 수 있

다. 반면 부정적 구전은 기존 소비자와의 즉각적인 이

용 단절 및 미래 잠재고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서비스 기업은 매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

정적 구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업들은 

직원교육 등 사전 예방을 통해 부정적 구전을 최소화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25].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스키리조트를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 

체험형태가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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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1]은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자기효능감
주관적안녕감
(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

추천의도

체험형태
(스키형 vs. 비스키형)

H2

H1 H3   

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1. 자기효능감과 체험형태,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인과관계와 함

께 조절효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26]. 이임정(2009)

은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

하고, 이러한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27]. 연구결과 일반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보다 주관적 안념감을 높게 느낀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체험과 행복의 인과관계는 ‘시간적 단계모

델’로 해석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정서반응’에 자극을 느끼며, 이러

한 정서반응은 즉각적으로 ‘정서기억’에 저장되며, 이렇

게 저장된 ‘정서기억’의 인출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

복을 지각한다고 한다[27]. 이처럼 체험은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남은영·

이재열(2012)은 레저 사회학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사

회적 유대감 강화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레저의 형태

를 관계형 레저체험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관계형 

레저체험은 사람들 사이에 인적교류가 상대적으로 높

은 스포츠가 휴식, 관람 등의 레저 활동 보다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28]. 한장헌·이상현(2015)은 

스키리조트 레저체험의 형태를 직접 스키체험과 비시

즌 체험으로 구분하고 이용객들의 레저체험유형 차이

와 성격특성 중 외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키체험을 할 경우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외향성이 낮은 사

람들은 비시즌 체험을 할 경우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키리

조트의 자기효능감과 체험형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자기효능감은 여가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2-1. 자기효능감이 여가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2-2.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와의 관계
레저시설 관련 체험연구에서는 각 레저시설을 이용

하면서 형성된 영향이 만족도, 행동의도, 긍정적 소비감

정,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규명하였

다[3-6]. 최근 체험 연구에서는 호텔 내 다양한 형태의 

예술품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영향이 만족도와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탈적, 교육

적, 정서적, 심미적 체험영향이 만족도 및 충성도에 미

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29]. 또한 테마파크 체

험을 통해 형성된 각각의 영향들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

과 함께 이를 통해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0]. 조상리·강명주

(2014)는 판매원들의 감사성향이 심리적 안녕감과 친소

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에서 성격(Big5)과 

감사성향은 심리적 안녕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

적 안녕감은 친소비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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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주관적 안녕감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여가의 만족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긍정적 정서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스키리조트의 체험형태는 스키형과 비스키형으로 구

분하였다. 응답자 대상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스키리조

트의 스키형과 비스키형 관련 각각의 시나리오를 보여

주고 과거 응답자가 스키리조트를 이용하였던 경험을 

회상하여 자신을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적용하여 간

접적인 체험상황을 조작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키

형 시나리오에는 스키강습, 스키체험을 하는 상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비스키형 시나리오에는 스키 외 대체 

레저인 삼림욕, 스파 등을 체험하는 상황으로 작성되었

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기대감으로 

개념화하였다. 박경환(2012)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12문

항을 적용하였다[31].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 (1984)의 

주관적 안녕감 관련 척도를 스키리조트에 맞추어 수정

하여 적용하였으며, 스리키조트를 통한 인지적인 부분

은 여가의 만족, 정서적인 부분은 긍정적 정서로 구분

하여 총 10문항을 적용하였다[22].

추천의도는 스키리조트를 이용 후 주변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는 긍정적 추천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안세희

(2013)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총 2문항을 적용하였다

[32].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각각의 문항에는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의 5점을 

배점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4. 표본수집 및 분석방법
20대 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국내 스

키리조트를 1회 이상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표본조사로 실시하였다. 국내 

온라인 리서치기관(M사)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의 4계절 스키리조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포함하였다.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

며, 불성실한 응답자 19명을 제외한 381명의 설문 데이

터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WIN 21을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여가의 만족, 긍정

적 정서), 추천의도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여가의 만족,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

형태(스키형, 비스키형)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최종 참여한 381명을 대상으로 하

는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성 221명(58.0%), 여성 160명(42.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29세 111명(29.1%), 20~39세 152

명(39.9%), 40~49세 80명(21.0%), 50~59세 38명(10.0%)

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 209명(54.9%), 인천 30

명(7.9%), 경기 142명(37.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

성 중 스키 동반유형은 혼자 4명(1.0%), 가족 176명

(46.2%), 친구 178명(46.7%), 직장동료 17명(4.5%), 동

호회원 5명(1.3%), 기타 1명(0.3%)으로 나타났다. 선호

계절은 봄 102명(26.8%), 여름 67명(17.6%), 가을 155명

(40.6%), 겨울 57명(15.0%)으로 나타났다. 연중 방문횟

수는 1～2회 242명(63.5%), 3~4회 99명(26.0%), 5～6회 

23명(6.0%), 7회 이상 17명(4.5%)으로 나타났다. 스키 

체류시간은 5시간 이내 30명(7.9%), 6～12시간 63명

(16.5%), 1박 2일 231명(60.6%), 2박 3일 이상 57명

(15.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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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 
분류

빈도
(명)

비율
(%)

분류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221 58.0
선호
계절

봄 102 26.8
여성 160 42.0 여름 67 17.6

연령

20~29세 111 29.1 가을 155 40.6
30~39세 152 39.9 겨울 57 15.0
40~49세 80 21.0

방문
횟수
(연)

1~2회 242 63.5
50~59세 38 10.0 3~4회 99 26.0

거주
지역

서울 209 54.9 5~6회 23 6.0
인천 30 7.9 7회~ 17 4.5
경기 142 37.2

스키
체류
시간

~5시간 30 7.9

스키
동반
유형

혼자 4 1.0 6~12시간 63 16.5
가족 176 46.2 1박2일 231 60.6
친구 178 46.7 2박3일~ 57 15.0

직장동료 17 4.5
동호회원 5 1.3
기타 1 0.3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구성개념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자기효능감은 1가지, 주관적 안녕감은 2가지, 추천의

도는 1가지로 구성되었다. 자기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추천의도의 구성개념 표준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또한 신뢰계수도 0.7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구성개념

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고유값(분산, 누적분산비율), 신뢰계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체험형태인 

스키형(n=184)과 비스키형(n=197)은 더미변수를 적용

하여 0과 1로 구분하였다. 자기효능감 집단 구분은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적용하여 고집단(n=71)

과 저집단(n=45)으로 구분하였다. 

가설 1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설 1-1인 “자기효능감이 여가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R
2=.197, F=13.856, t=5.212, p<.001로 나타

났으며, 가설 1-2인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

는 영향”에서 R
2=.226, F=16.483, t=5.652, p<.001로 나

타났다. 회귀분석의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분류 측정항목 평균
표준
편차

요인
적재
량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비율)

신뢰
계수

자기
효능감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 3.68 .686 .743

5.636
(55.4%) .896

어려움에도 지속 노력 3.74 .667 .740
무슨 일이든 정확히
처리 3.64 .618 .719

일이 잘못될 때 
빨리 바로 잡음 3.71 .743 .713

정보를 충분히 활용 3.85 .666 .709
어려움 극복 능력 있음 3.70 .710 .694
계획을 잘 짬 3.72 .746 .689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 3.55 .715 .674
목표를 세우고 일 진행 3.60 .699 .653
나의 판단은 정확함 3.64 .618 .643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판단 3.85 .646 .635

처음 잘 안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봄 3.56 .721 .595

주
관
적
안
녕
감

여
가
의
만
족

(공통: 나는 스키리조
트 에서의)
여가생활은 이상적임

3.64 .747 .864

5.351
(53.9%) .837여가생활은 내가 

원하는 여가생활 3.68 .744 .844

여가생활을 좋다고 
생각 3.95 .665 .662

여가생활에 만족함 3.83 .692 .649

긍
정
적
정
서

(공통: 나는 스키리조
트에 오면)
즐거움

4.04 .648 .825

1.146
(11.5%)
(65.0%)

.874
재밌음 3.98 .659 .788
좋은 추억이 생김 4.11 .665 .719
행복감이 생김 4.03 .642 .714
가족, 친구와 친밀감 
생김 3.95 .709 .689

알찬 경험을 함 3.89 .724 .632

추천
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의향 있음 4.02 .644 .931 1.732

(86.6%) .845친구, 지인들에게 추천 
의향 있음 3.99 .653 .931

두 세부가설의 검증 결과 중 R2 의 경우 독립변수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적용되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성격특성,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여 행복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선

행연구 사례에서도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6][10][27].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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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회귀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B

자기
효능감
(H1)

여가의
만족

(H1-1)
.645 .124 .448 5.212 .000***
  R2=.197, 수정된 R2=.183, F=13.856 

긍정적
정서

(H1-2)
.599 .106 .477 5.652 .000***
  R2=.226, 수정된 R2=.212, F=16.483 

주) *p<.1, **p<.05, ***p<.001

가설 2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은 체험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설 2-1인 “자기효능감과 여가의 만족 사이에 체험형태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4개로 집단을 구

분하여 [표 4]와 같이 t검정을 진행하였다. 스키형의 고, 

저집단과 비스키형 고, 저집단 사이에 여가의 만족 평

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t검정 진행하였

다. 여가의 만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정서의 경우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그림 2]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독립변수(자기효능감)를 투

입했을 경우 R
2=.196, 2단계 조절변수(체험형태)를 투입

했을 경우 R
2=.197, 3단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자기효

능감, 체험형태)를 투입했을 경우 R2=.199로 나타났으

며, 모든 F값의 경우도  p<.001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여가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형태가 조절효

과로 작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스키

형 자기효능감 고집단(n=21)이 비스키형 자기효능감 

고집단(n=24) 보다 여가의 만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체험형태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여가의 만족의 차이분석
체험
형태

자기
효능감

N 평균 표준 편차 t p

스키형 저집단 47 3.4894 .63408 -5.155 .000***고집단 21 4.3333 .61914
비스
키형

저집단 24 3.6354 .56134 -2.214 .032**고집단 24 4.0417 .70196
주) *p<.1, **p<.05, ***p<.001

표 5. 체험형태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긍정적 정서의 차이분석
체험
형태

자기
효능감

N 평균
표준 
편차

t p

스키형 저집단 47 3.7119 .41718 -6.823 .000***고집단 21 4.5159 .45615
비스
키형

저집단 24 3.8889 .53538 -1.885 .067*고집단 24 4.2500 .77085

 주) *p<.1, **p<.05, ***p<.001

표 6. 자기효능감과 체험형태의 조절효과 분석 : 여가의 만족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여가의
만족

(H2-1)

자기
효능감 10.268 1 10.268 26.703 .000***

체험형태 .139 1 .139 .349 .556
자기

효능감*
체험형태

1.259 1 1.259 3.151 .079*

 주) *p<.1, **p<.05, ***p<.001

그림 2. 자기효능감과 여가의 만족의 관계에서 체험형태의 
조절효과 

반면 비스키형 자기효능감 저집단(n=24)이 스키형 

자기효능감 저집단(n=47) 보다 여가의 만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

해 동일하게 분산분석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표 7]과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1단계 독

립변수(자기효능감)를 투입했을 경우 R
2=.225, 2단계 조

절변수(체험형태)를 투입했을 경우 R2=.226, 3단계 독립

변수와 조절변수(자기효능감, 체험형태)를 투입했을 경

우 R
2=.235로 나타났으며, 모든 F값의 경우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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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형태가 조절효과로 작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7. 자기효능감과 체험형태의 조절효과 분석 : 긍정적 정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긍정적
정서

(H2-2)

자기
효능감 8.796 1 8.796 30.380 .000***

체험형태 .062 1 .062 .213 .645
자기

효능감*
체험형태

1.242 1 1.242 4.291 .041**

 주) *p<.1, **p<.05, ***p<.001

그림 3.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정서의 관계에서 체험형태의 
조절효과 

가설 3 “주관적 안녕감이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고, [표 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두 가지 세부가설에 

대한 분석결과로 R
2=.462, F=107.699로 나타났다. 가설 

3-1인 “여가의 만족이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6.544, p<.001로 나타났으며, 가설 3-2인 “긍정적 정

서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t=8.439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8.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여가의만족
(H3-1) 추천

의도
.337 .051 .326 6.544 .000***

긍정적정서
(H3-2) .479 .057 .420 8.439 .000***

  R2=.462, 수정된 R2=.457, F=107.699 

 주) *p<.1, **p<.05, ***p<.001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aron & Kenney(1986)의 

완전매개이론을 적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완전매개영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효능

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주

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자기효능감과 추천의도 사이에

서 완전매개의 효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스키리조트에 방문경험이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자기효능감이 주관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형태의 조절효과

를 함께 확인하였다. 체험형태는 스키형과 비스키형으

로 구분하였고, 자기효능감의 경우도 고집단, 저집단으

로 분리하여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런 

검증절차를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

감 중 여가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유

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심

리적인 특성인 자기효능감은 행복의 구성개념인 주관

적 안녕감 중 인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여가의 만족과 

정서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긍정적 정서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세부 구성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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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연구의 매개, 종속변수로 적용하여 진행하였지

만[10][11],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인지적, 정

서적 2가지 구성개념으로 구분하여 스키리조트를 이용

하면서 생성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6][26][31]. 향후 스키리조

트 등의 쾌락적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상태와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대변하는 행

복 연구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형태가 조절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체험형태 중 스키형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

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 보다 주

관적 안녕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주관적 안녕감 중 인지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가의 만족 보다 정서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이다. 이는 신

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스키리조트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람들은 즐거움, 친밀감 등 정서적인 부분에 더 

큰 자극을 받아 행복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

한 과업에 대한 처리, 해결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스키강습 및 스키이용 

시 보다 능동적으로 레저활동을 체험하고, 해결해나가

는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스키형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키형 경우에도 스키형

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이 여가의 만

족 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파, 삼림욕 등의 비스키형 체험의 경우 스

키형 체험에 비해 보다 여유롭고, 휴식 중심의 레저체

험이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인지적 과부

화가 적고 편안하게 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스키리조트 마케팅 담당자들은 VIP 등 장기적 

고객관계관리(CRM)가 필요할 경우 자기효능감 등 우

량 고객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확보하여, 우량 고객에게 

맞는 레저체험을 컨설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기존 서비스 기업들에

서 진행되는 있는 이용 후 만족도 조사 등 결과위주의 

수치조사들 보다 마케팅 실무적으로도 보다 큰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은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안녕감 중 인지적인 

부분의 여가의 만족 보다 정서적인 부분인 긍정적 정서

가 추천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키리조트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이 형성될 경우 

인지적인 부분 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 더 큰 영향을 

주며, 이러한 즐거움, 친밀감 등 정서적 부분이 만족감 

등 인지적인 부분 보다 추천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키리조트 

마케팅 담당자들은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가치 있는 레저체험의 개발

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체험형태에 대한 조작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실제 체험 또

는 영상 등을 통한 프레이밍을 진행한 후 연구를 실시

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체험

형태에는 스키형과 비스키형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 

가족 대상 야구, 골프 등의 4계절 영업활성화를 위한 스

키리조트의 다양한 체험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레

저체험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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